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3.24. 

현대공업, 기아 K8 부품 양산 개시 

▶ 기아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 K8에 암레스트•헤드레스트 공급 

▶ 향후 5년간 31만 대 규모 생산, 총 406억 원 매출 발생 전망 

 

<2021-03-24> 자동차 내장재 전문기업 ‘현대공업’(170030, 대표이사 강현석)이 기아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 ‘K8’에 주요 내장 부품 공급계약을 맺고 이달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공업은 기아 K8 모델에 암레스트와 헤드레스트를 공급할 예정이며, 앞으로 5년간 406억 원의 

매출 발생이 전망된다. 총 생산규모는 31만대 수준이다. 최근 현대공업은 전기차, SUV, 고급 세단 

등 다양한 신규차량에 부품공급을 이어가며, 올해 전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8은 기아의 대표 세단 K7의 후속 프리미엄 모델이다. 국내 준대형 세단 최초 탑재한 AWD 

시스템과 항공기를 모티브로 역동성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K8은 

지난 23일부터 2.5와 3.5 가솔린, 3.5 LPI 모델에 대해 사전계약을 시작한 바 있다. 계약 첫 날 1만 

8,015대를 돌파하며 기아 세단 역대 최다 첫날 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현대공업은 K8의 가솔린 모델은 물론 상반기 중 추가될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부품 공급이 

예정돼 지속적인 매출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공업 관계자는 “최근 프리미엄 차종 내장재 부품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프리미엄 차종에 

걸맞은 자동차 내장재 개발과 수주확대로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